
- 311 -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敎育方式이

小兒의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考察

박종익*․권흥주**․이은미***․박은정****

大韓醫療氣功學會

Ⅰ. 緖論

現代의 젊은 父母들은 傳統社會의 養育

方法이 동물행동학적인 견해와 최근에 많

이 밝혀지는 幼兒精神醫學的, 發達心理學

的 연구 소견에 더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 자녀수의 격감, 경제력의 증가,

이에 따른 주거와 생활방식의 변화, 여권

신장에 맞추어서 발생하는 養育方式의 변

화로 단순히 西洋文明의 育兒方法을 모방

하는 듯이 보인다.1) 과거 대가족제도하에

서는 傳統的인 養育과 訓育의 방법을 대

가족제도에서 자라면서 보고 관찰하고 보

조자로 참여함으로서 배웠으나 핵가족에

서 자라난 현대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경

험을 얻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自己

中心的으로 자라나다가 정작 부모가 되었

을 때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동을 養育하는 힘이 결여되게 되었다.2)

따라서 요즘 부모들은 근본적으로 아이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 홍강의 : 위기에 처한 부모역할과 아동養育,

한국정신치료학회지, 제 9권 제 1호, 1995,

p.53

2) 上揭書, p.49

중심적이기 보다는 自己中心的인 思考를

주로 하며 자식들은 자신의 부속물내지

장식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訓育

의 궁극적인 목적과 효과적인 방법을 모

르는 부모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육아방법에서 아이

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이를 위하여 온

정성을 쏟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등의 헌

신적이고 과보호적인 어머니상과는 달리

매우 自己愛的이고 自己中心的인 태도에

서 온다.3) 즉 父母의 양육태도가 子女의

성장을 위하고 子女들이 父母와 독립된

人格體가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사랑보단

부모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

랑이며 부모가 채우지 못했던 욕망의 도

구로 삼으려 하여 小兒의 精神問題를 일

으키는 원인이 되었다.4)

더구나 아동의 현 존재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로 넘어가면서 이는 더 큰 문제

를 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가족구조는 상당히 변했으며 아동의 노동

3) 上揭書, p.46

4) 具炳壽 : 小兒 精神에 대한 小考, 大韓 韓方

小兒科學會誌, 제 9권 제 1호, 1995,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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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과거처럼 부모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못되고 있고 정신적으로 윤리적 연

결도 희박해진 반면에, 유아의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된 것과 같은 정도로 産兒制

限과 避妊의 가능성과 지식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이 태어

날지, 또 언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한다

면 아동은 부부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

니라 그 존립여부를 논쟁할 필요가 있는

인간의 생산물이 되어 아동은 더 이상 主

體가 아니라 부모가 그들의 怨望이나 조

건과 결부한, 부모들의 客體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아동이 부모의 기대에

어그러지거나 병약하거나 불구이거나 또

는 정신박약일 경우에 뚜렷하게 되어 안

정된 정신발달의 기초로서 무조건 수용되

어야 할 확고한 부모-아동관계를 방해하

고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5)

著者는 이것의 원인적 요소로 인간발달

의 기초단계인 영유아기의 아동양육에 걸

맞는 傳統社會의 양육방식보다는 新學問

의 현대적인 아동양육을 배우려고 하는

現代의 育兒風土와 入試爲主의 교육, 物

質主義, 産業社會의 영향으로 기능인 양

성에 중점을 두는 知識敎育이 主가 되는

반면 인격의 도야와 덕성함양을 위한 道

德敎育은 副次的인 것으로 전락하는 現代

의 敎育風土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여, 과

거 전통사회에서 보는 童蒙觀(兒童觀)을

근거로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敎育方式을

살펴보고, 아울러 韓醫學 文獻에 나타난

小兒精神健康을 위한 養育 및 敎育方法들

도 검토해보아 올바른 養育 및 敎育方式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5) 金璟姬 著 : 兒童精神病理學, 서울, 學文社,

1985, pp.35～36

Ⅱ. 本論

1. 傳統社會의 童蒙觀

人間의 本性은 善하다는 孟子의 性善說

은 朝鮮時代의 童蒙觀에 중대한 계시를

던져 주었다. 즉, 이것은 童蒙의 生得的

資質은 착하다는 기본적인 사상을 바탕에

깔고서 긍정적인 면에서 童蒙敎育을 진행

시키게 했다. ≪小學≫에서도 “仁, 義.

禮, 智는 人性의 근본도리이다. 무릇 이

仁義禮智의 근본도리가 그 처음에는 착하

지 않는 바가 없다”6)고 했다. 退溪 또한

奇明彦과 四端七情을 논할 때, “四端은 다

善하므로 孟子가 말하기를 ‘四者(羞惡, 惻

隱, 辭讓, 是非)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였으며, 또 ‘그 情인즉 善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7)라고 했으며, 栗谷

도 “대개 보통 사람들도 聖人과 더불어 그

本性은 한가지니, 비록 氣質은 맑음과 흐

림 순수함과 뒤섞임의 다름이 없지 않으

나, 다만 참답게 알고 실천을 통하여 젖

어온 舊習을 버리고 그 本性을 회복하면

털끝만치 보태지 않아도 온갖 착함이 구

비됨에 족할 것이다.”8)라고 하여, 비록

氣質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타고

난 本性은 善하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또 ≪書經≫에서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죄가 아니다.”9)라고 했다. 즉 유아가 우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아의 죄가 아

6) ≪小學≫ : 題辭, “仁義禮智 凡此厥物 無有不

善.”

7) 민족문화추진회 : 퇴계집 Ⅰ, 서울, 경인문화

사, 1977, p.266

8) 李珥著(張聖澤譯) : 擊蒙要訣, 강릉, 문왕출

판사, 1966, p.26

9) ≪書經≫ : “赤子匍匐將入井 非赤子之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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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보호를 잘못한 成人의 책임이다. 바

로 이 점에서 유아는 보호의 대상이며 長

育의 當爲性을 갖는다.10)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무지한 어린아이

를 理想的인 人物과 비유하기도 했다. 孟

子는 離妻章句下에서 “大人이란 그의 어린

이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11)

라고 했다. 孟子가 君子와 赤子를 비교한

것은 赤子의 순진무구한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12) ≪禮記≫에 보면 “七세된

아이를 悼라고 한다. 悼와 耄(80이상 노

인)는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형벌을 주지

않는다.”13)라고 하였고, 內則에서는 “어린

아이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하고 싶

은 데로 한다. 먹고자 하는 것은 때없이

먹는다.”14)라고 하여 유아시절에는 자연

스런 성장을 지켜보았으며 죄를 범하더라

도 私慾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행동으

로 知覺되었기 때문에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15)

佛敎에 있어서 普照禪師의 ≪修心訣≫

에서는 “漸修라고 하는 것은 비록 本性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오랫동

안의 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의해서 닦되 차츰 익혀서 그 功

이 이루어져 聖胎를 길러 오랫동안 안을

지나 聖人이 되기 때문에 漸修라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몸의

10) 張敬道 : 東洋의 幼兒觀에 對한 比較考察,

원광대학교 敎育대학원, 유아敎育전공,

1989, p.13

11) ≪孟子≫ : 離妻章句, “大人者 不失其赤子之

心也”

12) 張敬道 : 前揭書, p.14

13) ≪禮記≫ : 曲禮上, “七 曰悼. 悼與耄 雖有

罪 不加刑焉.”

14) ≪禮記≫ : 內則, “孺子 蚤寢晏起 唯所欲 食

無時.”

15) 張敬道 : 前揭書, p.4

모든 부분이 남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힘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낸 뒤라야 成人이 되는 것과 같

다.”16)라고 하였다. 佛敎에서 생각하는

유아는 佛性을 지니고 있고 깨달을 수 있

는 능력도 있다. 그리고 無의 상태에서

有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

적인 業을 수반하고 태어남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성장능력을 가지고 主體的으로 살

아간다. 즉 能動的인 삶이 나오는 것이다.

이 能動的인 삶은 유아들의 개인차를 시

인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業은 의식의 작용이므로 業이 성립되기

이전의 모습이 인간에게는 內在되어 있

다. 그것이 곧 佛性이다. 인간은 佛性의

세계를 直觀함으로써 業을 초월하여 생각

할 수 있는 聖人의 세계에 이른다. 유아

도 聖人과 마찬가지로 이 능력과 힘이 보

유되어 있다는 것이 佛敎의 佛性說이

다.17)

또 佛敎는 理想的인 인물을 佛陀 또는

菩薩이라 하였고, 유아의 행위를 理想的

인 人物들의 행위에 비유하여 幼兒行이라

고 했다. “善男子야 무엇을 嬰兒의 행동이

라고 하느냐 하면 善男子야 능히 일어나

고 거주하고, 오고, 가고, 말하는 것을 嬰

兒라고 한다. 如來도 이와 같으리라.”18)

라고 하였다. ≪大毘盧遮那成佛神變加特

經≫에서도 嬰童心이라고 하여 修行의 최

고경지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명했다.19)

16) 普照禪師, ≪修心訣≫ : “漸修者 頓悟本性與

佛無殊 無如習氣 難卒頓除故 依悟而修 漸熏

力成 長養聖胎 久久成聖故, 云漸修. 比如 初

生之日 諸根見足與他無異然其力末克 頗經歲

月 方始成人.”

17) 張敬道 : 前揭書, pp.29～30

18) ≪大般涅槃經≫ : 兒行品, “善男子之何 名嬰

兒行 善男子 不能起住來去語言 是名嬰兒 如

來亦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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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子는 ≪道德經≫에서 “하늘에서 부여

받은 德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은 어린아

이와 비유할 수 있다.”20)라고 하여 어린

아이의 행동을 理想的으로 생각했다.

2.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敎育方式

1) 傳統社會의 養育方式

胎敎로부터 시작하여 처음 2～3년간의

子女養育과 訓育에 관련된 우리나라 傳統

社會에 있어서의 育兒法은 최근에 많이

밝혀진 영아와 유아발달 그리고 이를 도

와주는 환경적인 요소, 부모의 역할에 너

무나도 잘 맞는 것이라고 하겠다.21)

과거의 傳統社會의 育兒法 중에서 대표

적으로 授乳方式과 排便訓練, 大家族制度,

양밥22)이 소아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傳統社會의 授乳方式

傳統社會에서 한국인의 授乳方式은 원

할 때는 언제나 母親의 가슴을 향유하며,

동생이 생길 때까지 늦도록 젖을 먹을 수

있었다. 젖이 맛있지 않아도 빨아 먹었고

동생에게 물려주면 그립게 느껴진다는 심

리를 고려하여 離乳 후에도 祖母의 빈 젖

가슴으로 대신해 주었고, 따스한 등에 업

고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길렀다. 특히

업는 방법이 胎中에 있을 때의 자세와 흡

사하여 가슴 가득 母親이나 祖母의 등을

안게 함으로서 아기에게 안정감과 만족스

런 경험을 줄 수 있었다. 현대한국 농촌

19) 張敬道 : 前揭書, p.41

20) 老子, ≪道德經≫ : “含德之厚 比於赤子”

21) 홍강의 : 前揭書, p.52

22) 양밥[穰法] : 傳統社會의 民間信仰에 기초하

여 傳統社會다운 象徵體系에 의존한 心理療

法으로 厄을 타인이나 타사물과 대상에게 轉

移시킴으로써 그 災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는 方術을 말함.

에서는 아직도 생후 2～3년간 계속 授乳

를 허용하고 있고 離乳는 노년층보다 젊

은 엄마가 더 일찍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의 수유기간의 잔재로 볼

수 있다.23)

대체로 傳統的인 育兒法의 면모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한국 농촌사회의 育兒慣

行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농촌가정에

서는 생후 2～3년간 계속 授乳를 허용하

고 있고, 국, 국물 등 流動食으로 離乳食

을 대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母親의 연

령별로 보면 젊은 엄마가 離乳에 더 신경

을 쓰고 離乳가 지연될 경우에도 더 야단

을 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24) 오히려 지

나치게 늦은 離乳가 구강의 지나친 만족

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지나친

구강의 만족은 낙천적 사상을 자아내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25)

授乳方法 또는 養育方法이 유아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愛情이 유아의 성

장발달에 미치는 敎育的 영향에 관한 문

제이다. 예컨대, 母親의 가슴에 안겨 授乳

받는 동안 모친의 왼편 가슴의 심장이 뛰

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胎中에서의 환

경과 흡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다 만

족스럽고 안정된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만

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고, 행복감에

젖어들면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손길에

서 오는 체온과 포만된 애정의 경험이 나

중에 세계와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

시키게 된다고 한다.26)

(2) 傳統社會의 排便訓練

23) 柳岸津 著 :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敎育, 서

울, 正民社, 1982, pp.85～86

24) 上揭書, p.91

25) 上揭書, p.86

26) 上揭書,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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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에서 유아기의 排便訓練은 授

乳態度가 너그러웠던 것처럼 그리 엄격하

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용변을

보도록 유의해 주었고, 잠자는 도중에도

깨워서 용변을 보게 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는 祖母와 함께 기거하였으므로 배변

훈련도 저절로 祖母의 소관이 되었기 때

문에 育兒經驗이 많은 祖母로서는 젊은

母親보다 관용스런 훈련태도를 취했다고

한다.27) 두세살 이상이 되었을 때 排便訓

練은 授乳態度가 너그러웠던 것처럼 엄격

하지는 않았고 배변훈련이 저절로 쉽게

祖母에 의하여 무섭지 않은 방면으로 이

루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성격적으로 강

박적이거나 긴장되지 않고 시간과 약속지

키기에 과민하지 않은 너그럽고 적당주의

적인 그러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 성격적 구조로 성장하였던 것 같

다.28) 그리고 유아는 離乳나 大小便가리

기 등으로 본격적으로 자율적 존재가 되

어 가면서 자율감을 맛볼 수 있게 된

다.29)

夜尿症이라고 문제시할 때는 적어도 大

小便가리기 훈련을 완성할 나이가 지난

아동일 때, 즉 5세 이상의 아동일 때라야

오줌싸개라고 문제시했다.30) 구체적으로

이 시기의 아동이 밤에 용변을 못 가렸을

경우에 成人들이 벌칙을 가하는 風俗을

보면, 오줌 싼 아동에게는 이른 아침 키

를 씌우고 빈 그릇을 손에 들려서 이웃집

에 소금을 꾸러 보낸다. 이웃집 아주머니

는 이 아동을 맞아서 소금을 꾸어주기는

27) 上揭書, p.92

28) 홍강의 : 前揭書, p.53

29)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93

30) 柳岸津 著 : 韓國傳統兒童心理療法, 서울,

一志社, 1985, p.70

커녕 부지깽이를 들고 나와 키를 두드리

면서 쫓아내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큰애들이나 성인들이 웃으며 흉을 보게

된다. 오줌 싼 아동은 놀라고 부끄러워

울며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연극은

아동의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용변 가리

기에 스스로 신경을 쓰도록 하려는 목적

에서 꾸며진 것이다.31) 즉, 전통사회에서

는 7세부터는 性別에 따라 男女의 性役割

敎育을 본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夜尿

症 같은 退行에, 成人들은 철회했던 애정

을 충분히 표시하여 치료도 하지만, 혹시

애정의 표시가 아동을 유아기에 집착시키

는 또다른 退行의 원인이 될까 염려했다.

또한 애정 표시의 효과가 다른 단계의 性

役割敎育에 방해가 될까 염려했다. 왜냐

하면 性役割敎育의 내용은 아동을 어른으

로 대우하여 成人 男女의 역할을 가르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

요법을 취하여 아동이 거의 불가능한 유

아기의 행복감에 젖지 않고 성장하기 위

해 필수적인 고통을 참는 인내와 견고성

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32)

(3) 傳統社會의 大家族制度

한국 전통사회의 가족은 소위 擴大家族

이다. 즉 父子中心의 縱橫관계로서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의 가족사회와 同類에

속한다. 확대가족 즉 대가족가정의 구성

원인 중 하나로서 혼인의 목적이 家系의

연속과 발전을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가

능한 한 많은 자녀를 出産하는 그 구성적

인 특성과 함께 가족의 규모가 자연히 크

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규모의 대가족가

정사회에서 아동이 社會化되어 가는 특성

31)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104

32) 柳岸津 著 : 前揭書, 1985,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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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成人이 부모

이외에도 더 있어서, 그들이 育兒에 영향

을 줌으로써 의존적인 성격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에서 아

동은 세상을 절대적인 黑白으로 보지 않

고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자란다고 한다. 아동은 성인

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아동자신만의

독립된 생활 공간을 갖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成人의 세계로 들게 하는 특징도

보인다. 그래서 ‘점잖다’는 칭찬은 아동의

敎育을 위한 이러한 성인기준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며, 어릴 때부터 성인세계의

裏面의 곡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

러한 早期經驗은 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

진시키는 환경으로서 대가족사회의 장점

이 될 수 있다. 自發的 學習段階의 아동

에게 일관성은 없었으나 때로 동생에게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는 형으로서의 역할

이나, 동생으로서 형을 공경하고 순종하

는 역할을 기대했던 것도, 성인의 세계에

들어간 役割敎育段階 직전의 시기가 되었

기 때문이다.33) 學齡前期의 경험도 다세

대의 대가족제도 하에서 4～6세의 아동들

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남녀의

상호교환도 단순히 엄마, 아빠의 관계뿐

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기타

다양한 여성상과 남성상을 접함으로서 강

렬한 오이디푸스 복합체의 경험이 분산되

고 비교적 쉽사리 그 위기를 지나가는 경

향이 있었다.34)

대가족사회가 아동교육에서 보였던 좋

은 점을 정범모3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33)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108

34) 홍강의 : 前揭書, p.53

35) 鄭範謨 : 國家發展과 어린이, 서울, 培英社,

1976, pp.33～47

고 있다. “거기에는 老人中心이었으며 할

아버지가 家長이었다. 할아버지가 명령했

고, 아버지가 일했고, 어린이는 아버지의

訓育과 할아버지의 庇護하에 자라났다.

모두가 가난에는 허덕였을 망정 제 자리

제 일이 있었고, 특히 어린이의 입장에서

는 언제나 의지하고 이야기하고, 이를 수

있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아주머니, 삼촌- 이 있었

다.” 정범모는 이러한 전통적 가족사회가

아동의 훈육과 보호 등 정서적 안정감이

나, 올바른 질서감의 발달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인류학자

Mead의 한 소설내용을 상기하였다. 즉

한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는 兩性三世代,

즉 祖父, 父, 母, 子息이 있어서 각기 자

기 위치에서 제대의 활동을 하면서 서로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이 필요

하며, 그 중 一人의 不在는 이러한 관계

의 균형파탄, 왜곡, 단절을 초래하여 문화

의 전승과 발전에 차질과 파탄을 가져온

다는 것이다. Mead는 미국의 핵가족제도

를 비판하면서 전통사회의 老人世代는 경

험이 많은 지혜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祖

父母世代를 모르거나, 심리적으로나 물리

적으로 조부모와 떨어져 자라난 아동은

그만큼 문화적 손실을 본다고 했다. 조부

모와 심리적 유대 속에서 자라난 아동은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안전

하게 자랄 수 있으며, 어려서부터 결혼과

출생과 사랑과 미움과 협동과 질병 등의

갈등을 비롯한 全人生과 죽음까지 배우는

셈이며, 父母가 된다는 것, 늙어서 祖父

祖母가 되고 그리고 죽어서 영혼의 세계

까지 來往하는 祭祀의 의미까지 어렴풋이

느끼며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人間事의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는 기술을 터득하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敎育方式이 小兒의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考察

- 317 -

고, 어린 나름대로 어렴풋하게 나마 인생

의 全윤곽을 조감할 수 있는 눈을 키워가

게 된다. 대가족사회에는 아동은 주로 成

人에게 배우는 後察的 文化와 주로 동년

배 아동들에게서 배우는 共察的 文化, 주

로 成人이 아동으로부터 배우는 先察的

文化라는 Mead의 표현이 共存한다고 볼

수 있다.36)

(4) 양밥[穰法]

傳統社會는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不適應上의 行動(버

릇)을 矯正하는 데에 心理的인 접근 방법

을 이용했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아동

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동과 특별한 애정

관계를 형성한 가족이 아동의 여러 가지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한 방법을 사용했

다. 이러한 民間處方을 穰法이라고 漢字

로 쓰이며, 양밥이라고 속칭되어 왔다.37)

전통사회에서 창안하여 발전시키고 사

용했던 아동을 위한 양밥 즉 民間處方은

厄을 타인이나 타사물과 대상에게 轉移시

킴으로써 그 災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는 方術이다. 따라서 이 양밥은 전통사회

인들의 民間信仰에 기초하여 전통사회다

운 상징체계에 의존한 心理療法으로서 각

종 재난을 물리치는 방술이기 때문에 다

양한 재난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아동심리

요법으로서 豫防醫學的 성격도 띠고 있

다. 邪鬼가 모든 질병을 조종한다는 전통

사회다운 발상에서 창출된 대부분의 예방

의학적 방법은 귀신을 속이거나 겁주거나

유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돌림병이라는

전염병까지도 病魔 즉 귀신의 짓으로 인

정되었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36)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p.108～110

37) 柳岸津 著 : 前揭書, 1985, p.25

귀신을 속이거나, 어르고 달래는 방법과

통했다. 예컨대, 새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

이나 사립문에 금줄을 걸어 두는데, 이것

은 귀신으로 하여금 産室을 찾지 못하도

록 왼새끼를 꼬아서 막는 것이었으며, 동

시에 外人 출입을 통제시켜 산모와 아기

에게 잡병균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었

다. 또 어린 아동에게 개똥이, 바우, 뺑이

등의 兒名을 지어 부르는 것도 귀신이 더

럽다고 접근하지 않도록 하거나, 바위라

는 막강한 힘이 지켜 주면 귀신이 무서워

한다는 생각과 漢字에 뺑字가 없으므로

뺑이라 이름지으면 귀신이 몰라서 못 잡

아 간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귀신

을 달래거나 속이거나 또 겁을 주거나 하

여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은 때로는 설날,

정월 대보름, 추석 등 歲時의 風俗과 함

께 결합하여 歲時風俗놀이로서도 발전되

었다. 그래서 세시풍속놀이이면서도 심리

예방 또는 치료법이 생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무시로 전염병이 돌 때마다 어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박한 아이디어

로 전통적인 상징체계를 이용한 임기응변

식의 주술적 방법으로도 대처하게 했으

니, 돌림병이 번질 때는 ‘화장실 푸기’나,

‘고추씨 태우기’, 까마귀가 울면 불길하다

는 인식 때문에 ‘까마귀가 울고 간 쪽으로

침을 세 번 뱉는 행동’, 등도 곧 이런 예

방법이라 하겠다.38)

2) 傳統社會의 敎育

(1) 傳統社會의 敎育觀

朝鮮時代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반은 儒敎的 토대위에 성립되었으며, 儒

敎는 당시인들의 일상생활에 강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人性형성에까지도 영

38) 柳岸津 著 : 上揭書, 1985,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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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에서 아

동교육은 유교의 범주와 유교적 색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

교육은 儒敎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할 수

있다.39) 傳統社會의 敎育觀은 儒學 및 儒

敎社會의 敎育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朝鮮時代 儒學의 학문적 경향이었던 性

理學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철학적인 유

학이다. 성리학은 存養(存心養性)과 窮理

를 목표로 삼는다. 存養이란 항상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天賦의 本性을 잘 기른다

는 뜻이고, 窮理란 道理를 窮究한다는 말

로서 지식을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다. 성

리학자들은 이것으로써 우주의 근본원리

를 탐구하며 天, 人의 관계를 간파하고

人間當爲의 本務를 발견하고자 하였던 것

이다. 이 宇宙哲學으로 倫理哲學을 설명

하고 이 윤리철학으로 敎育哲學을 연출하

였다. 이 교육철학에서 교육의 목적이 성

립되었으므로 교육의 목적은 윤리 도덕에

중점을 두어 善人을 양성하는데 있고 최

종 목적은 聖賢의 자리에 도달하는 데 있

었다. 교육의 목적에서 교육의 방법이 생

기는 것이므로 性理學派의 교육방법은 다

聖賢의 하던 일을 본뜨는데 있었다.40)

儒學에서 “배움은 날로 쓰고 행함에 있

으니 만일 평상생활에 처해 삶에 공손하

며, 하는 일에 공경하고 남과 사귐에 충

실하면 이것을 학문한다고 하는 것이니 -

후략- ”41)라고 한 바와 같이 유교의 학문

39) 柳點淑 : 前揭書, p.7

40) 郭成基 : 朝鮮朝 “小學”의 敎育的 硏究, 원광

대학교 대학원, 敎育學科, 1988, pp.13～

14

41) 李珥著 (張聖澤譯) : 前揭書, p.36

은 대부분이 일상에 대한 바른 삶의 교육

이었다.42)

유교적 학문의 중요 의의를 가르치는

것으로 “착한 것을 밝혀서 그 처음으로 돌

아가는 것(明善而復其初)” 즉, 원래의 착

한 本性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儒家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학문의

목표는 즉 밝은 덕을 밝히고(明明德) 고

귀한 품성을 배양하는 데 있으며 또한 백

성을 새롭게 하고(新民) 人才를 양성하고

다스리는 데에 있다고 했다. 이 견해는

≪大學≫의 서두에 나오는 “大學의 道는

밝은 德을 밝히는데 있으며 百姓을 새롭

게 하는데 있으며 지극히 착한데 머무름

에 있다.”43)는 말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

것은 학문의 목표를 개인적인 자아실현

(明明德), 사회적인 자아실현(新民)과 도

덕적인 자아실현(止於至善)에 두고 있음

을 알 수 있다.44)

儒敎社會에서는 初期敎育을 중요시했

다. 그러나 數와 文字學習을 다루었다기

보다 人品形成敎育, 禮節敎育 즉 인간으

로 바르게 행동하고 좋은 品性을 지니도

록 하는 倫理敎育이 근본이 되었다고 본

다. 張橫渠의 어린이 敎育論을 보면 “선생

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안정하고 자상하고 공손하고 공경하는 것

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지금 세상에서

는 학문을 강구하지 아니하며 남녀가 어

릴 때부터 교만하고 태만하며 행실이 나

쁘고 장성하게 되면 더욱 흉악하고 사나

워진다. 일찍이 子弟로써 할 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도 벌써

42) 柳點淑 : 前揭書, p.8

43) ≪大學≫,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

於至善”

44) 柳點淑 : 前揭書,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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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나의 관념이 있어서 몸을 굽혀서 낮

추기를 즐겨하지 않는다.”45)라고 하였고,

楊文公의 家訓에서도 “어린이의 배움은 암

기하고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良知,

良能을 길러 주어야 하니 먼저 들려주는

말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중략- 오래

마음에 젖으면 덕성이 자연적으로 우러나

는 것 같은 것이다.”46)라고 하였다. 유교

사회는 인륜사상인 만큼 초기교육은 학문

과 생활윤리가 별개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道는 반드시 人倫에 근본을 두고

사물의 이치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들은

가르침은 小學의 灑掃應對에서 부터 시작

하여 나아가 孝, 悌, 忠, 信의 도리를 닦

고 -중략- 그렇게 하면 한낱 시골사람으

로도 聖人의 道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

다.”47)라는 사상 때문이었다. 더욱이 유

교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聖

人, 君子象이 지극히 倫理的인 인간이었

기 때문이다. 결국 유교의 교육이나 학문

은 주로 윤리적인 면에 치중하였고, 이러

한 교육의 효과를 이룩하는 데는 어린 시

기 즉 知覺이 열리기 전에 기틀을 잡아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48)

朝鮮時代 대표적인 儒學者인 栗谷은 학

문의 목적을 “배움은 날로 쓰고 일을 행함

에 있으니, 만일 평상 생활에 처해 삶에

공손하며 하는 일에 공경하고 남과 사귐

45) ≪小學≫, 外篇, 廣立敎, “橫渠張先生曰 敎小

兒先要安詳恭敬 今世 學不講男女從幼便驕惰

壞了 到長益凶狼 只爲未嘗爲子弟之事 別於其

新 己有物我 不肯屈下”

46) ≪小學≫, 外篇, 廣立敎, “楊文公家訓曰 童稚

之學 不止記誦 養其良知良能 當以先入“

47) ≪小學≫, 外篇, 善行, “明道先生 …… 其道

必本於人倫 明乎物理其敎自小學 灑掃 應對以

往 修其孝悌忠信 -中略- 自鄕人而可至於聖人

之道”

48) 張敬道 : 前揭書, pp.18～19

에 충실하면 이것을 학문한다고 하는 것

이니 책을 읽는 것은 이 이치를 밝히고자

하는 것뿐이다.”49)로 설명하고 있다. 그

는 인간됨의 학문을 중요시하면서 평소생

활에 공손하며 하는 일에 공경하며 남과

의 사귐에 있어서도 충실한 生活倫理에

중점을 두어 바람직한 생활 그 자체를 학

문으로 간주했다.50)

栗谷은 교육목적으로서 聖人의 길을 準

則으로 하고 日用當行의 길을 밝히는데

두었다. 그는 교육의 理想과 現實을 조화

하는 가운데서 교육의 목적을 찾고 교육

방법은 實踐倫理를 강조하고 있다.51) 聖

人이 되려면 濁駁한 氣質은 淸粹한 氣質

로 고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곧 교육

의 과제로 보았다.52) 사실상 栗谷이 중요

시 한 것은 지식의 섭취가 아니라 학생의

氣質變化 또는 本源的인 善을 기르기 위

한 氣質의 刷新이며 교육의 무한한 가능

성과 주체성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栗谷은 사람에 따라서 氣質에

차이가 있으므로 知的, 行的 능력이 다르

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읽어야할 책의 종

류 및 내용과 순서도 사람의 知的, 行的

능력수준에 맞게 정한 것이었다. 栗谷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했던 교육

목적은 聖人이다. 聖人의 氣質은 純粹하

여 能知, 能行하므로 사고와 행동이 자연

스럽게 도리에 맞지만 凡人의 氣質은 濁

駁하여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

에 凡人들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책을 통

해서 배우고 익히게 하여 聖賢의 道에 들

49) 李珥著 (張聖澤譯) : 前揭書, p.36

50) 柳點淑 : 前揭書, pp.102～103

51) 任五淳 : 栗谷의 敎育思想 硏究, 원광대학

교, 敎育대학원, 1999, p.34

52) 上揭書, p.33



大韓醫療氣功學會誌 Vol. 4. No. 1. 2000

J. of Korean Medical GI-gong Academy

- 320 -

어가게 하려고 하였다.53)

한편 栗谷은 理想的인 人間形成을 내세

우면서도 日用處事에 합당한 학문을 인정

하는 입장을 취했다.54) 栗谷의 교육과정

은 바로 그 생활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

을 ≪聖學輯要≫에서도 밝히고 있다. “요

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 속에 있는

줄은 모르고 망념되게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고 자신은 자포자기하니 어찌 불쌍하

지 않으랴”고 개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교육은 自發的, 能動的 自己

敎育이 主가 되며 그 과정도 生活 中心

교육과정이다. “이른바 學問이란 오뚝이

端坐하여 終日 讀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일상생활에서의 處事가 하나

하나 이치에 맞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 오직 이 이치에 合當함과 아니함과를

능히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讀書하

여 그 理致를 구하는 것이니 讀書로서 學

問을 일삼고 日常生活에서의 處事에 合當

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學問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栗谷은 敎科

中心, 理論中心의 교육을 배제하고 日常

生活 속에 교육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의

교육과정은 생활 그 자체로서 經驗主義

的, 自然主義的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

다.55) 따라서 栗谷의 敎育 目的觀은 현실

중심의 實際性과 實踐性의 가치를 지향하

여 非現實的인 학문을 바로잡고 現實性을

다시 찾아 事實에서 옳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56)

(2) 胎敎

53) 上揭書, pp.41～42

54) 上揭書, p.33

55) 上揭書, p.35

56) 上揭書, p.33

胎敎란 韓國大辭典57)에 의하면 “姙婦가

胎兒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

마음, 감정 등을 淨化시키는 일” 로 정의

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개념의 정의로는

지금송58)의 정의로서 “胎敎는 문자 그대

로 사람이 어머니 뱃 속에서 받는 교육,

즉 임신중 어머니의 온갖 행위다”라고 교

육이란 각도에서 본 것과 柳岸津59)의 “姙

婦가 胎中의 아기를 인간으로 형성 발달

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 이란 정의가 있

다. 위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胎敎란

胎兒에게 교육적 胎內 環境을 조성해 주

기 위하여, 母親이 행하는 교육적 노력이

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60)

人間敎育에 대한 한국 전통사회의 태도

는 대단히 엄격했다. 그래서 인간의 교육

은 마땅히 태어나기 이전 즉 孕胎 이전

兩親의 자격을 중요하게 보았다.61) 잉태

하기 위해서 먼저 양친이 될 母體와 父體

는 心身이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

통사회의 생각이었다. ≪東醫寶鑑≫ 雜病

篇 求嗣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

다. “求嗣의 道는 婦人은 經度가 고른 것

을 요구하고 男子는 精이 足한 것을 요구

하며 또 慾心이 적고 마음이 맑은 것이

上策이 되나니 욕심이 적으면 妄侫되게

交合하지 아니하며 氣를 쌓고 精을 모아

서 때를 기다려 움직이는 고로 자식을 두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함으로 욕심이 적으

면 精이 완전하여서 자식이 많을 뿐만 아

57) 한국어대사전 편찬위편 : 한국어 대사전, 현

문사, 1976, p.1675

58) 지금송 : 태교와 그 의의, 가정교육 42,

1962, pp.16～17

59) 柳岸津 : 예술의 소우주(어린이를 알자), 서

울, 培英社, 1979, p.8

60)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p.23～24

61) 上揭書,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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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또한 年壽도 많아지는 것이다.(入

門)”62) 즉, ≪東醫寶鑑≫에서는 잉태 이

전에 兩親은 신체적 건강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건강한 상태는 건강한 胎兒

의 잉태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한 잉태 이전의 兩親의 심리적 건강을 중

요하게 보았는데, 심리적인 건강상태가

신체적인 상태와 관련된다고 보았다.63)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新生兒는 이미 母親

을 통하여 胎中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교육에 대해 한국 전통사회가 가졌던 이

렇듯 신중한 태도는 두가지 관점에서 합

리화되어 왔다. 첫째는 생명의 존엄성 및

태아에게 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전통적

인 한국식 연령계산법은 눈에 보이지 않

는 생명을 인격체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갓 태어난 유아는 0세가 아

니라 곧 1세이다. 둘째는 인간의 교육이

란 생명의 잉태이전과 잉태 중에 시작되

어야 한다는 敎育觀이다. 인간교육에 대

한 이렇듯 준엄한 태도에서, 잉태 전에

母體와 父體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兩親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

고, 잉태한 다음에는 胎中 아기가 知的으

로나, 情緖的, 身體的으로 건전하게 발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胎敎가 강조되었

다.64)

師朱堂 李氏는 ≪胎敎新記≫에서 胎敎

의 이치를 제1장과 제10장에 다음과 같

이 밝히고 있다. 제1장에서는 자식의 기

질이 부모에 있기 때문에 胎敎가 중요함

을 논하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 성품은

62) 許浚著 (許珉譯) : 東醫寶鑑(下卷) 雜病篇

卷10,11, 東洋綜合通信大學 敎育部, 1974,

p.50

63)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p.24～26

64) 上揭書, p.22

선천적인 것이나 기질은 후천적인 것이

니, 이 기질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온전히 父母의 맡은 바 소임이니, 부모된

자로서 이 사명을 안다면 자녀들의 교육

을 어찌 소홀히 하리요,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길러주심 스승의 가르치심이 모다

한가지라, 의술의 뛰어남은 예방에 있듯

이, 가르치기를 잘 한다는 것은 스승에게

10년을 배우기보다 태중교육 10개월이

더 중요하다.” 胎敎가 중요한 까닭은 자식

의 기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음인데, 이

것은 胎中교육 10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태어난 후 스승에게 10년 수업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胎

敎新記≫ 제 10장에서도 胎敎의 중요한

근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래

태교라고 부르는 것은 자손을 위한 것으

로 아내 혼인과 딸이 남편 맞이하면서 반

드시 효도롭고 공손하거니와 대대로 올바

른 일을 행하는 이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군자의 가르침이 본래 이루어지기에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책망이 바로 아내에게

있으므로 어진 자를 가리어 변변치 않은

자를 가르침은 자손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 진실로 성인의 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없으리라”

胎敎의 중요성은 훌륭한 자식을 기르는데

있고, 훌륭한 자식은 아내에게 책임이 있

으므로, 聖人의 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

는 그 누구도 힘겨운 胎敎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母親의 胎敎가 중요한 것은 胎中 10개

월을 모친에게 의지하고 자람이며, 그러

므로 대체로 자식이 모친을 닮게 되므로

보통사람으로서는 행하기 힘든 행동을 행

해야 한다고 보았다. 母親의 胎敎 여하가

胎中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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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考에서, 보다 엄격한 胎敎 실천과 까다로

운 胎敎 내용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65)

(3) 生活敎育

傳統社會에서는 容儀와 言行을 중요시

하여 태아기부터 간접교육을 실시하였다.

출생하여서도 신체 조정과 언어능력이 습

득되면 곧바로 옷입기, 대답법 등을 훈련

하였다. 儒家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

할 때 그 기준을 생물학적인 면에 두지

않고 禮의 有無로 정하려고 하였다. 따라

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禮儀가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갖추어야할 것으로 容儀를 들고 있

다. 그러므로 제반 容儀가 바르고 가지런

하고 순할 때에 禮儀가 갖추어진다고 보

았고, 이 禮儀가 갖추어진 뒤에야 비로소

五倫의 도리도 바르게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66)

≪小學≫ 券之三 敬身篇에 보면 “≪禮

記≫에 말하기를, 군자의 용모는 한적하

고 아취가 있는데 존경해야 할 사람을 보

면 곧 공손히 한다. 발의 동작은 무거운

듯이 하며, 손의 동작은 공손하게 하며,

눈의 동작은 단정하게 하며, 입의 동작은

함부로 않으며, 소리를 내는 동작은 딸꾹

질하는 듯이 않으며, 머리의 동작은 바르

고 곧게 하며, 호흡하는 동작은 숨을 쉬

지 않는 것처럼 하며, 서있는 동작은 반

듯이 서서 기대지 않고 엄정하여 덕이 있

는 기상으로 하며, 얼굴빛은 장중하여 자

부하는 듯이 한다”67)라고 하였는데, 이것

은 소위 九容이라 하여 傳統社會의 童蒙

65) 上揭書, pp.35～36

66) 柳點淑 : 前揭書, p.41

67) 金星元譯 : 小學, 서울, 明文堂, 1986,

p.254

敎育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몸가

짐으로 강조하였다.

傳統社會에서는 九容에 어긋나는 모습

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士小

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음식

을 먹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입을 항상

딱 벌리고 있는 것은 바른 몸가짐이 아니

다. 눈동자를 굴리고 안정하지 못하는 사

람은 그 마음이 오래 헝클어져 있는 징조

이다. 손으로 허공에다 글씨를 쓰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다. 붓에 침이

나 물을 묻혀 벼루면이나 벼루 뚜껑에 어

지럽게 써서 산만하여 질서가 없으면 마

음도 이에 따라 산만해지고 잘못되는 것

이니 가히 두려워할 것이다.68) -중략- 일

어나고 앉고 서고 할 때는 꼭 단정하고

장엄하게 하기를 힘써야지 기대거나 매달

려서는 안 된다. 이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일에 게을러질까 염려함이다.69)” 즉, 九

容에 어긋난 몸가짐을 하면 마음이 안정

되지 못하며, 헝클어지고, 어두워지며, 게

을러지게 되어서 수양을 하지 못하게 되

기 때문이고, 또 수양을 하지 못하게 되

면, 행동도 역시 경솔하고 수선스럽고, 거

칠며, 천박해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容

儀를 바르게 유지함으로 해서 마음을 안

정시키고, 밝게 하고, 공경스럽게 할 수

있고 따라서 행동도 역시 침착하고, 단정

하며, 조심스럽고, 우아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九容을 잘 지키

도록 훈련하려 했고 만약 훈련이 잘 되면

반드시 훌륭한 선비가 된다고 밝히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傳統社會의 敎材에서

는 오늘날처럼 ‘心身’이라는 표현을 하지

68) 李德懋 (金鍾權譯) : 士小節, 서울, 明文堂,

1985, p.278

69) 上揭書,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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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身心’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몸가짐

이 마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

음을 하나로 생각한다는 표현으로도 해석

할 수 있겠다.

九容의 근거를 살펴보면 九容이란 ≪論

語≫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의 聖賢, 특히 孔子의 모습과 행동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 이것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조선시대 儒人들이 學問이나 修養

의 목표를 바로 聖人됨에 두었기 때문이

다. 現代의 心理學에 의해서도 九容은 불

안시의 행동특성과 대조되는 안정시의 행

동특성군으로, 또 건강한 심리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역시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는 좋은 몸가짐으로 인식된다.70)

朝鮮時代에는 작업도 儒敎的 德性을 기

르기 위한 수양의 한 방법으로 보았기 때

문에 일정한 법도가 있었다. 이를테면 ≪

士小節≫에서는 책을 매는 것을 예로 들

어 일을 정하고, 상세하고 바르고 가지런

히 하도록 하였고, ≪童蒙修知≫에서는

책, 붓, 벼루 등 모든 기구가 엄숙히 정제

되어 제자리에 있도록 정돈해야 한다고

하고, 청소를 할 때도 먼저 도구를 갖추

어 물뿌린 뒤에 쓰는 등 순서를 따라 하

고, 티끌이나 먼지가 어른에게 가지 않도

록 조심하면서 하도록 가르쳤다. 동시에

작업은 童蒙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여 권했다. 栗谷이 지은 ≪學

校模範≫ 讀書條에서도 “독서하는 여가에

울타리를 엮고, 담을 쌓고, 뜰을 쓸고, 거

름을 치고, 말을 먹이고, 도랑을 치고, 쌀

을 찧는 등 일을 때때로 한다면 몸이 굳

70) 柳點淑 : 前揭書, pp.45～46

세어지고 뜻도 정하여질 것이다.”71)라고

하였다. 童蒙敎育에서의 작업은 단순히 일

자체를 바르고 반듯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

고 작업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공경하

는 태도도 기르며 나아가 德을 쌓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

다.72)

栗谷의 自警文에는 “만가지 악이 모두

다 혼자 있을 때에 삼가지 않는 거기서

생겨나느니라. 혼자 있을 때 삼갈 줄 안

다음에라야 참으로 저 자연을 사랑하며

즐길 수 있는 고상한 뜻을 알 수 있느리

라.”73)라고 하였고, ≪筆語≫에서도 謹獨

章을 두어 홀로 있을 때 조심할 것을 깨

우치고 있다. 비단 여러 사람 앞에서 행

동할 때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역시 행동거지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은

현대의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볼 때 자기

원리의 도덕성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신조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

숙된 인격이다.74)

(4) 讀書法

朱子의 讀書法 중에 ‘順序漸進’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順序’의 방법

이 곧 교재의 객관적인 순서와 학생의 주관

적인 능력에 따라 독서교재를 정해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당

시의 童蒙敎材에 나타난 독서순서는 아동교

육에 있어서 일종의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75)

栗谷은 聖賢의 道를 배우는 데는 무엇

보다 먼저 讀書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71) 李珥著 (張聖澤譯) : 前揭書, p.91

72) 柳點淑 : 前揭書, pp.58～59

73) 李珥著 (張聖澤譯) : 前揭書, p.122

74) 柳點淑 : 前揭書, p.64

75) 上揭書,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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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에 들어가는데 理致를 窮理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聖賢의

마음을 쓴 자취와 善惡의 본받을 만한

것, 경계할 만한 것이 모두 책에 있기 때

문이다.”라고 말한다. 道는 天理 그대로의

本然의 性을 따르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天理를 窮究해야 한다는 것이다. 聖賢들

은 天理 그대로의 本然의 性을 따라 생각

하고 행동하는 분이므로 그 분들의 생각

과 행동을 담은 책을 읽는 것이 窮理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栗谷은 讀書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初

學者들을 위하여 읽어야 할 책의 종류와

읽는 순서에 대하여 그의 저술인 ≪聖學

輯要≫, ≪擊蒙要訣≫, ≪學校模範≫ 등에

讀書章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

로 栗谷의 敎育課程이다. 栗谷이 이와 같

이 읽어야 할 책의 종류와 순서를 선별하

여 정한 것은 개개의 인간마다 기질의 차

이가 있어 知行能力이 다 다르므로 지적

발달의 정도에 맞게끔 책을 구체적인 것

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 본다. 栗谷은 각자의 기질에 따

른 지적 발달수준에 맞도록 글을 읽게 함

으로써 개성이 맞게끔 교육을 하려고 한

것 같다.76)

(5) 藝術敎育

“열 세 살이 되거든 음악을 배우고 詩

歌를 외우며 勺으로 춤을 추게 하고, 열

다섯살 이상이 되거던 象으로 춤추며 활

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77)라

고 하여 儒家에서도 童蒙期에는 노래와

춤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

는 禮가 외모를 닦는 것과 같이 노래와

76) 任五淳 : 前揭書, pp.36～37

77) ≪禮記≫, 內則, “十有三年 學樂誦詩舞勺 成

童舞象 學射御”

춤이 마음을 닦아 性情을 부드럽게 하고,

情操와 도덕심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덕있는

사람의 음악은 盡美할 뿐만 아니라 盡善

하다고 생각했고, 공자도 韶란 음악을 지

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다고 했다. 춤

을 출 때에는 북을 쳐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서

먼저 勺舞(勺을 가지고 추는 文舞)를 추

게 하고 다음에 象舞(象으로 추는 武舞)

를 배우게 했다.78)

(6) 敎授法

≪禮記≫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스승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君子는 마땅

히 敎育의 興의 근본을 알고, 교육의 廢

의 근본을 안 후에 남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자가 남을 敎喩하는 데는

급히 이끌지 않고 학생으로서 지력이 있

는 자는 발분하기를 기다려 이를 격려할

뿐 누르지 않으며, 그 마음의 단서․대의

를 열어 줄 분 통달하게 하지 않는다. 급

하게 이끌지 않는다면 곧 마음이 和樂하

여,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지력이

있는 학생은 그 발분을 기다려 이를 격려

하고 이를 억누르지 않는다면 곧 학문을

즐거워하고 쉽게 여겨 힘쓸 것이며, 또

그 단서․대의를 여러주고 학생으로 하여

금 전체, 또는 지엽에 대해 통달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학생이 학문을 즐거워하고 쉽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敎喩라고 할 것

이다.”79)

또한 儒學의 敎授法에서도 ≪禮記≫에

“大學의 法에 惡習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

78) 柳點淑 : 前揭書, p.27

79) 權五惇 譯解 : 禮記, 서울, 홍신문화사,

1996,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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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미리 금하는 것을 豫라 이르고, 감

당할 만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時라

이르며, 단계를 무시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孫이라 이르며,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본받는 것을 摩라고 하니, 이 네

가지는 敎育을 흥하게 하는 원리이다.”80)

라고 하여 네 가지 敎育원리를 적절히 구사

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敎授法이나 發達理論에

비추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至當하

고 용의주도한 것이어서 전통사회의 교육

이 합리적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예라 하

겠다.81)

(7) 童蒙敎育의 原理

傳統社會의 童蒙敎育의 방법적 원리를

분석해보면 模倣의 原理, 早期敎育의 原

理, 知行一致의 原理, 生活敎育의 原理,

發達特性의 原理 등으로 파악된다.

① 模倣의 原理

아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정

되지 않고 형성단계에 있는 존재로서 가

소성이 풍부하다. 이 때문에 주위환경의

좋고 나쁨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

대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朝鮮

時代의 童蒙敎育에서는 부모의 모범적인

언행, 스승의 선택과 벗의 사귐, 그리고

교육적인 환경 조성 등을 매우 중시하였

다. 그 결과 아동에게 여러 면으로 善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교

육목표에 도달하도록 했다.82) ≪小學≫에

서는 ≪禮記≫를 인용하여 좀 더 구체적

으로 지적하였는데 그것을 보면, "曲禮에

80) ≪禮記≫, 學記, “大學之法 禁於未發之謂豫

當其可之謂時 不陵節而施之謂孫 相權而善之

謂摩 此四者敎之所由興也”

81) 柳點淑 : 前揭書, p.8

82) 上揭書, p.153

말하기를 어린 자식들에게는 항상 보이되

속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설 때에는 반

드시 바른 방향으로 하며, 귀를 기우려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83)라고 하여 어릴

때 보고 들어 익혀지면 하나하나가 後天

的인 人格을 이루게 되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童蒙이 보는 데서 부모가 용의

를 정제하지 않거나 남을 속이고 거짓말

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은 곧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84)

모델제시적인 교육방법은 어린이의 습

관 및 태도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中心的 人物, 즉 兩親, 또래, 스승 등의 人

的 環境이 바람직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

고 있으며, 아동이 성장하게 되면 이 가운

데서 사회적 强化에 큰 역할을 하는 친구의

선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85)

② 早期敎育의 原理

朝鮮時代에도 현대사회와 같이 早期敎

育이 重視되었지만 오늘날과는 달랐다.

우선 그 시작에서 오늘날은 幼兒期가 보

통이지만 傳統社會에서는 보다 근본적이

고 철저해서 胎兒期 以前부터 실시했다고

하겠다. 즉 남편은 精을 충실하게 하고,

아내는 月經을 고르게 하는 身體的 준비

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 오늘날

은 知的인 면의 早期敎育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습관형

성 즉 德育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

論語≫에 의하면 “인간의 性情은 본래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習慣에 의해 크게 달

라진다”86)라 하여 早期敎育의 근거로 後

83) ≪小學≫, 立敎, “曲禮曰 幼子常視毋狂 立必

正方 不傾聽”

84) 柳點淑 : 前揭書, p.155

85) 上揭書,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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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的인 習慣을 강조하였다. ≪禮記≫에서

는 이와 같은 후천적인 나쁜 습관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교육을 興하게 하는 근본

이라 여기고 있다. “大學의 法에 惡習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리 금하는 것

을 豫라 이르고 -후략-”87)라고 하여, 早

期敎育으로 아동에게 나쁜 습관이 형성되

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88)

≪擊蒙要訣≫에서도 道德的 早期敎育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다. “자식을 낳게

되면 조금이라도 알음이 있을 때부터 착

하므로서 지도하여야 하니 만일 어려서

가르치지 못하다가 이미 장성해지면 그른

일에 습관되고 방심되어 가르치기가 심히

어렵다”89)라고 하였다. 朝鮮時代의 童蒙

敎育은 幼小時의 可望性, 吸收性, 專利性

(정신이 잡념이 없고 예리함)과 成長後의

散逸性(사고가 산만하고 안일함)을 인정하

여 早期敎育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 대부

분은 道德的인 早期敎育을 우선적으로 내세

우면서도 외형적인 행동거지나 言行에 대해

서도 早期敎育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즉 생활 습관면에서 早期敎育을 강조

하면서 道德的인 人格體 形成에 대한 敎育

과 병행해 나갔다.90)

③ 知行一致의 原理

儒學의 敎育은 知行一致를 요한다. 知

行一致의 原理는 곧 知識과 實踐의 결합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바, 지식으로서

실천을 이끌어 나가고 실천으로서 지식을

시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91) 朝鮮時代의

86) ≪論語≫, 陽貨, “子曰 性相近也 習常遠也”

87) ≪禮記≫, 學記, “大學之法 禁於未發之謂豫

-後略-”

88) 柳點淑 : 前揭書, p.159

89) 李珥著 (張聖澤譯) : 前揭書, p.64

90) 柳點淑 : 前揭書, pp.163～164

退溪는 聖學의 입장에서 배운 지식을 실

천에 옮길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孔子께서는 ‘배우고도 생각하지 아

니하면 어두워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와 진다’ 하였으니 學이란

그 일을 습득하여 참되게 실천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92)라고 했다. 朝鮮時代

童蒙敎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知를 行

의 작용으로 삼으므로 해서 그 道德價値

的 側面에서 行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실천의 내용을 儒敎의 기본덕목인

忠, 孝, 悌, 信 등의 도덕적 가치관에다

두고서, 道德的인 人格의 完成을 가장 기

본적인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93)

④ 生活敎育의 原理

‘敎’자가 의미하듯 朝鮮時代의 童蒙敎育

은 父兄이나 스승의 언행에 감화되고 모

방하고 또 그들의 역할을 돕고 동일시하

는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

어졌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모든 의식이

나 행동은 바로 禮를 의미하므로 조선시

대의 동몽교육은 禮로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94) 유교 봉건국가의 통치면에서

이러한 禮의 작용은 다분히 物理的인 성

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나, 그 內面的

인 本質에서 살펴보면 禮의 모든 성격이

나 내용이 精神的인 요소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論語≫에서 孔子

는 顔淵이 仁에 대해 묻자 “자신의 慾望을

자제하고 禮로 돌아감이 仁이다”95)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은 곧 仁의 구체적인

91) 上揭書, p.165

92) 민족문화추진회 : 국역퇴계집Ⅰ, 서울, 경인

문화사, 1977, p.133

93) 柳點淑 : 前揭書, p.169

94) 上揭書, p.170

95) ≪論語≫, 顔淵, "克己復禮爲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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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禮라는 뜻으로서 仁과 禮의 관계

를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仁의 儒敎

的 道德性이 禮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하겠다.96)

이러한 禮敎育은 앞에서 지적한 禮의

도덕적 작용을 사상적 근거로 하여 禮의

外面的 表現이라 할 수 있는 生活禮節을

가르쳤으니 이것은 禮의 內面的인 道德性

과 調和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97)

⑤ 發達特性의 原理

傳統社會에서는 童蒙敎育에서 發達特質

的인 面이 고려되었다.

첫째 아동교육에서 成熟度가 고려되었

다.≪孟子≫에 의하면 “군자는 가르치는

방법이 다섯가지가 있다. 제 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

이하며, 덕을 이룩하게 해주며, 재능을 발

달시켜주며, 물음에 대답해주며, 혼자서

덕을 잘 닦아 나가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가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

다”98)라고 하였다. 그 첫번째로 “제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한다” 는 표현에서 被敎育者의

성숙도에 따라 그것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실시하는 교육태도가 나타나 있음

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禮記≫에

의하면 “깨우치려고 할 때, 즉 학생이 스

스로 발분하여 알기를 구할 때에 즈음하

여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데, 이를 時法이

라 한다”99)고 하여 성숙도와 학습시기를

고려하여 학습의 효과를 도모하려고 노력

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

96) 柳點淑 : 前揭書, pp.171～172

97) 上揭書, p.174

98) ≪孟子≫, 盡心章上, “君子之所以敎者五 有

如時雨化之者 有成德者 有達材者 有答問者

有私淑艾者 此五者 君子之所以敎也”

99) 權五惇 譯解 : 前揭書, p.367

의하고 있다.100)

둘째는 교육에서 個人差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孔子를 爲始한 儒家敎育의 일반적

인 교육의 방법이다. ≪禮記≫에 의하면

“군자는 사람의 賢愚, 또는 才能의 있고 없

음에 따라 학문에 이르는데 있어 쉽고 어려

움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람의

資質이나 習慣이 좋고 싫음에 따라 善으로

향할 때 遲速이 있음을 알아서 그런 연후에

능히 그 才質의 길고 옅음이나 高下에 따라

널리 깨우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 재질의

深淺 高下에 따라 진실로 깨우치게 한다면

이로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후략

-”101)와 같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하

도록 하였다.102)

셋째로 發達順序를 認定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서

漸進的으로 이행하였고 飛躍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幼年者는 강의를 들을 뿐이고, 선생

에게 질문하지 않는데 그것은 자기의 실력

을 껑충 뛰어넘어 조급하게 앞으로 나아가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103)라고 하였

다.104)

넷째로 교육에서 自發性의 원리를 이용

하였다. 예를 들면 ≪士小節≫에 “자질과

성품을 헤아려 능히 200자를 배울 수 있

는 사람에게는 100자만 가르쳐 주어 항

상 정신과 역량에 여유를 가지게 함으로

써 공부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권하

였다”105)라고 하여 흥미를 일으켜 학습효

100) 柳點淑 : 前揭書, p.182

101) 權五惇 譯解 : 前揭書, p.370

102) 柳點淑 : 前揭書, pp.182～183

103) 權五惇 譯解 : 前揭書, p.364

104) 柳點淑 : 前揭書, p.183

105) 李德懋 (金鍾權譯) : 前揭書,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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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도록 시도하였다.106)

3. 韓醫學 文獻前의 養育 및 敎

育方法

明代의 小兒科 醫師인 萬全의 ≪育嬰家

秘≫에는 "乳母는 반드시 病이 없는 사람

으로 해야하고 신체건강하고 和平한 사람

으로 택해야 한다."107)고 하여 첫째로는

몸이 건강해야 하고 둘째로는 性情이 和

平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育嬰家秘≫에 “小兒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바른 말(正言)로 가르

쳐라 -중략- 먹을 수 있게 되면, 공경함

을 가르쳐라 -중략- 앉고 걸을 수 있게

되면 잘 붙잡고 지지해줘라 -중략- 친척

어른과 마을의 어른이 있으면 親疎, 尊卑,

長幼의 구분을 가르쳐라 -중략- 말하고

묻고 답하는 데에 성실함을 가르쳐라 -중

략- 손님에 있어 인사하고 迎送하는 것을

가르쳐라 -중략- 이와같이 하면 비단 疾

病이 없을 뿐 아니라 알고 터득하는 것도

이를 것이다.”108)라고 하여 바른 禮節敎

育이 소아의 健康과 早期敎育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保嬰撮要≫에서는 “小兒가 막 태어나

면 모름지기 乳母는 七情六淫에 미리 신

중하도록 한다. -중략- 대개 保嬰의 방법

은 嬰兒가 아직 病에 걸리지 않았으면 乳母

를 조화롭게 다스리고, 嬰兒가 이미 病에

걸렸으면 嬰兒를 살펴 치료하되 아울러 반

드시 아이의 엄마도 같이 치료해야 한

다”109)고 하여 小兒의 疾病에 있어 아이를

106) 柳點淑 : 前揭書, p.184

107) 陣夢雷 等編 : 醫部全錄 (第十冊, 兒科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4

108) 陣夢雷, 蔣廷錫 等 : 醫部全錄, 서울, 大星

文化社, 1992, p.29

109) 上揭書, p.32

보살피는 乳母와 엄마의 건강도 같이 살펴

야 한다고 하였다.

≪古今醫統≫에서는 “어린아이가 60일

이 되면 눈동자가 발달하여 사람의 감정

을 아니 이때부터 인식의 처음이 있게 되

므로 마땅히 바른 성품을 가르쳐서 부모

와 윗사람을 존대하고, -후략-”110)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이들이 커감에 차분함과

禮儀를 가르쳐야 하며 早期敎育이 중요함

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古今醫統≫에서 “六者 精神未全

小兒勿見非常之物 或未識之人 -중략- 緣

心氣成虛而精神離散故也”라 하여 소아들은

뇌의 발육이 완전치 못하여 精神科 疾患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낯선 사람이나 이상한 물건을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111)

≪景岳全書≫의 小兒治法大法에서는

“小兒의 病은 원래 살피기가 쉽지 않으나

病原은 대부분 원인이 되는 바가 있는 까

닭으로 증상에 임하는 자는 반드시 父母

先天의 氣를 살펴야 하는데 母氣는 더욱

절실하며, 先天이 다 盛하여도 父母가 방

탕하거나 또는 기르는데 마땅한 바를 잃

으면 病이 百端으로 변해 생겨서 비록 강

하여도 夭折하게 된다”112)고 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父母의 先天氣運

과 生活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幼年이 七八

歲 以前은 아직 聞見이 未及한 때인바 이

때는 아직 年歲가 未及하여서 好聞見 能

110) 上揭書, p.33

111)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94, p.91

112) 張介賓 : 景岳全書(下), 上海, 上海科學技

術出版社, 1954, p.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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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愛之心을 살릴 수 없으므로 喜怒哀樂이

膠着하여서 病이 되기 쉬운 즉 이때에는

어머니가 보호해야 마땅하다”113)고 하여

父母兄弟의 도움이 幼年에서는 매우 중요

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中國의 精神科學에서는 王陽明의 ≪訓

蒙大意≫를 인용하여 “어린아이의 감정은

즐거워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마치 풀이

자라는 것과 같이 곧게 뻗어 나가는데 그

것을 만진다면 그 풀은 쇠약해지는데 오

늘 어린이에게 즐거우면서 배울 수 있게

하면 진보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아동교

육에 묘책을 제시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잘되라고만 하여 아이의 學習을 강요하여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벌을 하니 이것은 아

이의 學習性만을 죽이는 것이 될 뿐 오히려

學習을 피하게 되고, 그러니 강요하는 것은

해가 될 뿐 아니라 정확한 교육방법은 그의

特技를 살리는 것이고, 언제 그 長技를 개

발하느냐에 달려있다”114)고 하여, 小兒의

精神的인 면을 敎育的인 측면과 연결하여

記述하였다.115)

특히 “小兒相思는 古代의 일종의 幼兒

心理疾患으로 영유아의 環境, 親人, 玩具

의 박탈로 不食不乳, 表情淡漠, 昏睡不醒,

或導常哭啼, 睡臥不寧 등이 나타나고, 治

療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만나면 治療가 된다”116)고 하여

幼兒의 心理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

다.

≪吳氏兒科學≫에서는 “小兒 1세 이후

113)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 서울, 誠理會出版

社, 年度未詳, p.47

114) 李浚川 : 情志醫學, 中國, 中醫古籍出版社,

1992, p.282

115) 具炳壽 : 前揭書, p.165

116) 王米渠 : 中醫心理治療, 重慶, 重慶出版社,

1986, p.155

에는 점차 행동하고 언어를 배우므로 통

상적으로 孩童期라고 한다. 이때의 小兒

는 지식이 점차 열리면서 좋은 習慣으로

이끌면 좋아지고, 나쁜 習慣으로 이끌면

나빠지는 것이 점차 날이 지나면서 習性

으로 생기게 된다. 종종 끝내 그 習慣이

몸에서 고쳐지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흰천에 검은 색이 염색되면 검어지

고, 붉은 색이 염색되면 붉어지는 것과

같다. 바로 聖人과 凡人이 나누어지는 起

點이고, 賢者와 不肖한 사람이 구분되는

바이다. -중략- 절대로 불량한 환경을 제

공하지 말아서 일생동안의 榮光을 그르치

지 않도록 한다.”117)고 하여 아이 때의

바른 習慣의 중요성과 좋은 敎育環境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Ⅲ. 考察

以上으로 傳統社會의 童蒙觀 및 養育,

敎育方式과 韓醫學 文獻上의 養育 및 敎

育方式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1. 傳統社會의 童蒙觀

傳統社會의 童蒙觀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童蒙의 生得的 資質은 착하다’는

기본적인 사상을 바탕에 깔고서 긍정적인

면에서 동몽교육을 진행하였고, 童蒙을

理想的인 인물과 비유하여 가장 自然스런

상태로 보았다는 것이다. 人間의 本性은

善하다는 孟子의 性善說은 조선시대의 동

몽관에 중대한 계시를 던져 주었고, ≪小

學≫에서도 “仁, 義. 禮, 智는 人性의 근

본도리이다. 무릇 이 仁義禮智의 근본도

리가 그 처음에는 착하지 않는 바가 없

117) 吳克潛 : 吳氏兒科學, 중국, 新文豊出版,

중화민국 66년,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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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8) 고 하여 타고난 本性은 善하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또 孟子는 離妻章句

下에서 “大人이란 그의 어린이 때의 마음

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119)라고 했고,

佛敎에서는 “善男子야 무엇을 嬰兒의 행동

이라고 하느냐 하면 善男子야 능히 일어

나고 거주하고, 오고, 가고, 말하는 것을

嬰兒라고 한다. 如來도 이와 같으리라

.”120)라고 하였으며, 老子는 ≪道德經≫

에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德을 그대로 간

직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비유할 수 있다

.”121)라고 하여 어린아이의 행동을 理想

的으로 생각했다.

둘째로 傳統社會에서는 幼兒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長育의 當爲性을 주장하였

다. 즉,≪書經≫에서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죄가 아니다.”122)라고 하여 成人이 幼兒

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였다.

셋째로 童蒙의 可能性을 인정한 점이

다. 普照禪師의 ≪修心訣≫에서는 “漸修라

고 하는 것은 비록 本性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오랫동안의 習氣는 갑

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의해서

닦되 차츰 익혀서 그 功이 이루어져 聖胎

를 길러 오랫동안 안을 지나 聖人이 되기

때문에 漸修라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

음 태어났을 때 몸의 모든 부분이 남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힘이 아직 충실하지

118) ≪小學≫ : 題辭, “仁義禮智 凡此厥物 無有

不善.”

119) ≪孟子≫ : 離妻章句, “大人者 不失其赤子

之心也”

120) ≪大般涅槃經≫ : 兒行品, “善男子之何 名

嬰兒行 善男子 不能起住來去語言 是名嬰兒如

來亦爾”

121) 老子,≪道德經≫ : “含德之厚 比於赤子.”

122) ≪書經≫ : “赤子匍匐將入井 非赤子之罪也”

못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낸 뒤에라

야 成人이 되는 것과 같다.”123)라고 하

여, 佛敎에서 생각하는 幼兒는 佛性을 지

니고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無의 상태에서 有의 상태

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業을

수반하고 태어남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성

장능력을 가지고 主體的으로 살아가는 能

動的인 존재로 보았다.124)

2.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敎育方式

1) 傳統社會의 養育方式

胎敎로부터 시작하여 처음 2～3년간의

자녀 養育과 訓育에 관련된 우리나라 전

통사회에 있어서의 育兒法은 최근에 많이

밝혀진 영아와 유아발달 그리고 이를 도

와주는 환경적인 요소, 부모의 역할에 너

무나도 잘 맞는 것이라고 하겠다.125)

(1) 傳統社會의 授乳方式

傳統社會에서 한국인의 授乳方式은 원

할 때는 언제나 母親의 가슴을 향유하며,

동생이 생길 때까지 늦도록 젖을 먹을 수

있었다. 젖이 맛있지 않아도 빨아먹었고

동생에게 물려주면 그립게 느껴진다는 심

리를 고려하여 離乳 후에도 祖母의 빈 젖

가슴으로 대신해 주었고, 따스한 등에 업

고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길렀다. 특히

업는 방법이 胎中에 있을 때의 자세와 흡

사하여 가슴 가득 모친이나 조모의 등을

안게 함으로서 아기에게 안정감과 만족스

런 경험을 줄 수 있었다.126) 또 生後

123) 普照禪師,≪修心訣≫ : “漸修者 頓悟本性與

佛無殊 無如習氣 難卒頓除故 依悟而修 漸熏

力成 長養聖胎 久久成聖故, 云漸修. 比如 初

生之日 諸根見足與他無異然其力末克 頗經歲

月 方始成人.”

124) 張敬道 : 前揭書, pp.29～30

125) 홍강의 : 前揭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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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계속 授乳를 지속하였는데, 오

히려 지나치게 늦은 離乳가 구강의 지나

친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지나친 구강의 만족은 낙천적 사상을 자

아내고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127) 授乳방

법이 모친의 애정을 직접 유아에게 전달

할 수 있어서 유아의 성장발달에 바람직

한 교육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격형성

에도 좋은 작용을 하였다. 예컨대, 모친의

가슴에 안겨 授乳받는 동안 모친의 왼편

가슴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

은 胎中에서의 환경과 흡사한 느낌을 주

기 때문에 보다 만족스럽고 안정된 상태

에서 감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고, 행복감에 젖어들면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손길에서 오는 체온과 포만된

애정의 경험이 나중에 세계와 인간에 대

한 신뢰감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한다.128)

최근에 와서 이러한 영유아기에 있어서의

授乳의 방법도 많이 달라져서 신체적인

접촉이나 授乳方式이 우유나 병을 통한

기계적이고 情이 부족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129) 전통사회의 授乳

方式은 이보단 더욱 人間中心的이라 하겠

다.

(2) 傳統社會의 排便訓練

傳統社會의 排便 訓練은 授乳態度가 너

그러웠던 것처럼 엄격하지는 않았고, 훈

련이 저절로 쉽게 祖母에 의하여 무섭지

않은 방면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130) 잠

자리에 들기 전에 용변을 보도록 유의해

주었고 잠자는 도중에도 깨워서 용변을

126)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p.85～86

127) 上揭書, p.86

128) 上揭書, p.84

129) 홍강의 : 前揭書, p.53

130) 上揭書, p.53

보게 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는 조모와

함께 기거하였으므로 배변훈련도 저절로

조모의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育兒經驗이

많은 조모로서는 젊은 모친보다 관용스런

훈련태도를 취했다고 한다.131) 따라서 성

격적으로 강박적이거나 긴장되지 않고 시

간과 약속지키기에 과민하지 않은 너그럽

고 적당주의적인 그러나 스트레스를 스스

로 일으키지 않는 성격적 구조로 성장하

였던 것 같다.132) 그리고 유아는 離乳나

大小便가리기 등으로 본격적으로 자율적

존재가 되어 가면서 자율감을 맛볼 수 있

게 된다.133) 최근에는 영유아기의 배변훈

련을 엄하고 심하게 함으로서 부모와의

힘겨룸도 자주 생기며 이로 인하여 배변훈

련을 통한 문제성이 증가하면서 성격적으로

도 肛門期的인 성격의 문제 즉, 폭력과 자

제력과 강박성향의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데134) 이에 비해 전통사회의 배변훈련은

유아의 精神健康을 더욱 고려한 것이라 하

겠다.

夜尿症이라고 문제시할 때는 적어도 大

小便가리기 훈련을 완성할 나이가 지난

아동일 때, 즉 5세 이상의 아동일 때라야

오줌싸개라고 문제시했다.135) 이 시기의

아동이 밤에 용변을 못 가렸을 경우에는

오줌 싼 아동에게 이른 아침 키를 씌워

이웃집에 소금을 꾸러 보내고 이웃집에서

는 이 아동을 쫓아내는 風俗이 있었는데

이런 연극은 아동의 수치심을 자극함으로

써 용변가리기에 스스로 신경을 쓰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꾸며진 것이다.136) 즉,

131)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92

132) 홍강의 : 前揭書, p.53

133)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93

134) 홍강의 : 前揭書, p.53

135) 柳岸津 著 : 前揭書, 1985,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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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統社會에서는 7세부터는 性別에 따라

남녀의 性役割敎育을 본격적으로 실시했

기 때문에 夜尿症같은 退行에, 成人들은

철회했던 애정을 충분히 표시하여 치료도

하지만, 혹시 愛情의 표시가 아동을 유아

기에 집착시키는 또다른 퇴행의 원인이

될까 염려했다. 또한 애정 표시의 효과가

다른 단계의 성역할교육에 방해가 될까

염려했다. 왜냐하면 성역할교육의 내용은

아동을 어른으로 대우하여 성인 남녀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이러한 충격요법을 취하여 아동이 거

의 불가능한 유아기의 행복감에 젖지 않

고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통을 참는

인내와 견고성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다.137)

전통사회의 배변훈련은 너그러우면서도

유아를 자율적 존재로 인정해 주었고, 소

아야뇨증의 경우에는 소아의 퇴행과 성역

할교육의 저해를 예방하고 소아에게 욕구

불만에 대한 인내력을 배양하기 위해 아

동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충격요법을 이용

하였다.

(3) 傳統社會의 大家族制度

韓國 傳統社會의 가족은 소위 擴大家族

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大家族家庭社會에

서 아동이 社會化되어 가는 특성은 아동

의 양육을 담당하는 成人이 부모이외에도

더 있어서, 그들이 육아에 영향을 줌으로

써 의존적인 성격을 발전시키고, 아동은

세상을 절대적인 黑白으로 보지 않고 現

實的으로 보기 때문에 情緖的으로 안정되

도록 자라게 된다. 아동은 成人들과 더불

어 살기 때문에 아동자신만의 독립된 생

136)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104

137) 柳岸津 著 : 前揭書, 1985, pp.70～71

활 공간을 갖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成人의 세계로 들게 하는 특징도 보인다.

이러한 早期經驗은 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으로서 大家族社會의 장

점이 될 수 있다.138) 學齡前期의 경험도

다세대의 대가족제도 하에서 4～6세의 아

동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남

녀의 상호교환도 단순히 엄마, 아빠의 관

계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기타 다양한 女性象과 男性象을 접함으로

서 강렬한 오이디푸스 복합체의 경험이

분산되고 비교적 쉽사리 그 위기를 지나

가는 경향이 있다.139)

또 한 文化의 전승과 발전에는 兩性三

世代, 즉 祖父, 父, 母, 子息이 있어서 각

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 代의 활동을 하면

서 서로 밀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

이 필요하며, 그 중 一人의 不在는 이러

한 관계의 균형파탄, 왜곡, 단절을 초래하

여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차질과 파탄을

가져온다. 그러나, 조부모와 심리적 유대

속에서 자라난 아동은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관계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

며, 인간사의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는 기

술을 터득하고, 어린 나름대로 어렴풋하

게나마 人生의 全윤곽을 조감할 수 있는

눈을 키워가게 된다. 大家族社會에는 兒

童은 주로 成人에게 배우는 後察的 文化

와 주로 同年輩 兒童들에게서 배우는 共

察的 文化, 주로 成人이 兒童으로부터 배

우는 先察的 文化라는 Mead의 표현이 공

존한다고 볼 수 있다.140)

(4) 양밥

傳統社會는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

138)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108

139) 上揭書, pp.108～110

140) 上揭書, pp.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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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날 수 있는 不適應上의 行動(버

릇)을 矯正하는 데에 심리적인 접근 방법

을 이용했는데, 이러한 民間處方을 穰法

이라고 漢字로 쓰이며, 양밥이라고 속칭

되어 왔다.141) 전통사회에서 창안하여 발

전시키고 사용했던 아동을 위한 양밥 즉

민간처방은 厄을 타인이나 타사물과 대상

에게 轉移시킴으로써 그 災厄으로부터 자

신을 보호하는 方術이었다. 따라서 이 양

밥은 傳統社會人들의 民間信仰에 기초하

여 전통사회다운 상징체계에 의존한 심리

요법으로서 각종 재난을 물리치는 방술이

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에 다양하게 대처

하는 兒童心理療法으로서 豫防醫學的 성

격도 띠고 있다. 邪鬼가 모든 질병을 조

종한다는 전통사회다운 발상에서 창출된

대부분의 예방의학적 방법은 귀신을 속이

거나 겁주거나 유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돌림병이라는 전염병까지도 病魔

즉 귀신의 짓으로 인정하고 아동을 보호

하기 위해 귀신을 속이거나 어르고 달래

는 방법을 사용했다.142)

전통사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兒童心理學이 발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아동을 위한 양밥민속은 兒童心

理療法으로써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법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던 育兒

實際의 주요 부분이었다.143)

2) 傳統社會의 敎育

(1) 傳統社會의 敎育觀

朝鮮時代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반은 儒敎的 土臺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러한 文化的 風土에서 아동교육은 儒敎의

141) 柳岸津 著 : 前揭書, 1985, p.25

142) 上揭書, pp.23～24

143) 上揭書, pp.26～27

범주와 儒敎的 색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교육은 儒敎라고 해

도 무리가 없다 할 수 있다.144)

朝鮮時代 儒學의 학문적 경향이었던 性

理學은 宇宙의 根源과 人間의 心性問題를

形而上學的으로 해명하려는 哲學的인 儒

學이다. 성리학의 교육의 목적은 倫理 道

德에 중점을 두어 善人을 양성하는데 있

고 최종 목적은 聖賢의 자리에 도달하는

데 있었다. 교육의 목적에서 교육의 방법

이 생기는 것이므로 성리학파의 교육방법

은 다 聖賢의 하던 일을 본뜨는데 있었

다.145) 儒學에서 “배움은 날로 쓰고 행함

에 있으니 만일 평상생활에 처해 삶에 공

손하며, 하는 일에 공경하고 남과 사귐에

충실하면 이것을 학문한다고 하는 것이니

-후략-”146)라고 한 바와 같이 儒敎의 학

문은 대부분이 일상에 대한 바른 삶의 교

육이었다.147) 儒敎社會는 人倫思想인 만

큼 초기교육은 학문과 생활윤리가 별개로

취급되지 않았다. 더욱이 유교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聖人, 君子象이

지극히 윤리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결

국 유교의 교육이나 학문은 주로 윤리적

인 면에 치중하였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

를 이룩하는 데는 어린시기 즉 知覺이 열

리기 전에 기틀을 잡아 주는 것이 현명하

다고 생각했다.148)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栗谷은 인

간됨의 학문을 중요시하면서 평소생활에

공손하며 하는 일에 공경하며 남과의 사

귐에 있어서도 충실한 생활윤리에 중점을

144) 柳點淑 : 前揭書, p.7

145) 郭成基 : 前揭書, p.13～14

146) 李珥著 (張聖澤譯) : 前揭書, p.36

147) 柳點淑 : 前揭書, p.8

148) 張敬道 : 前揭書,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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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바람직한 생활 그 자체를 학문으로

간주했다.149) 栗谷은 사람에 따라서 氣質

에 차이가 있으므로 知的, 行的 能力이

다르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읽어야할 책

의 종류 및 내용과 순서도 사람의 知的,

行的 능력수준에 맞게 정하였다. 栗谷은

敎科中心, 理論中心의 교육을 배제하고

일상생활 속에 교육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의 교육과정은 생활 그 자체로서 經驗

主義的, 自然主義的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150)

(2) 胎敎

胎敎란 胎兒에게 敎育적 胎內 環境을

造成해 주기 위하여, 母親이 行하는 敎育

적 努力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151)

人間敎育에 대한 한국 전통사회의 태도

는 대단히 엄격했다. 그래서 인간의 교육

은 마땅히 태어나기 이전 즉 孕胎 以前

兩親의 자격을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잉태하기 위해서는 먼저 兩親이 될 母體

와 父體의 心身이 정상적이어야 함을 강

조했다.152)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신생아

는 이미 母親을 통하여 胎中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교육에 대해 한국 전통사회가 가

졌던 관점은 첫째, 生命의 尊嚴性 및 胎

兒에게 人格을 부여하였고, 둘째, 人間의

敎育이란 생명의 孕胎 以前과 孕胎 中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교육에

대한 이렇듯 준엄한 태도에서, 孕胎 전에

母體와 父體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兩親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

149) 柳點淑 : 前揭書, pp.102～103

150) 任五淳 : 前揭書, p.35

151) 柳岸津 著 : 前揭書, 1982, pp.23～24

152) 上揭書, 1982, pp.24～26

고, 孕胎한 다음에는 胎中아기가 知的으

로나, 情緖的, 身體的으로 건전하게 발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胎敎가 강조되었

다.153)

師朱堂 李氏는 ≪胎敎新記≫ 제1장에서

는 “인생에 있어서 성품은 先天的인 것이

나 기질은 後天的인 것이니, 이 기질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온전히 父母의

맡은 바 소임이니, 부모된 자로서 이 사

명을 안다면 자녀들의 교육을 어찌 소홀

히 하리요,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리 길러

주심 스승의 가르치심이 모다 한가지라,

醫術의 뛰어남은 豫防에 있듯이, 가르치

기를 잘 한다는 것은 스승에게 10년을 배

우기보다 胎中敎育 10개월이 더 중요하

다”라고 하여 자식의 기질이 부모에 있기

때문에 胎敎가 중요함을 논하였다. 胎敎의

중요성은 아내된 책임으로서 훌륭한 자식을

기르는데 두었다. 즉, 母親의 胎敎 여하가

胎中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에서, 보다 엄격한 胎敎實踐과 까다로

운 胎敎內容이 요구되었다.154)

(3) 生活敎育

儒家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을 생물학적인 면에 두지 않고 禮

의 有無로 정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

이 사람다운 것은 禮儀가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갖추어야할 것으로 容儀를 들고 있다.155)

傳統社會의 童蒙敎育에서는 소위 九容

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몸가짐으로 강

조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九容에 어긋나

는 모습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九容에 어긋난 몸가짐을 하면 마음이 안

153) 上揭書, 1982, p.22

154) 上揭書, 1982, pp.35～36

155) 柳點淑 : 前揭書,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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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못하고, 게을러지게 되어서 修養

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修養을 하지 못

하게 되면, 行動도 역시 경솔하고, 천박해

지게 되므로, 容儀를 바르게 유지함으로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공경스럽게 할

수 있고 따라서 行動도 역시 침착하고,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이유

로 傳統社會의 敎材에서는 오늘날처럼 ‘心

身’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身心’으로 쓰

고 있는데 이는 몸가짐이 마음에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

한다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現

代의 心理學에 의해서도 九容은 불안시의

행동특성과 대조되는 안정시의 행동특성

군으로, 또 건강한 심리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역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

는 좋은 몸가짐으로 인식된다.156)

조신시대에는 작업도 儒敎的 德性을 기

르기 위한 修養의 한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

에 일정한 法度가 있었고, 동시에 童蒙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하여 권장하

기도 했다. 童蒙敎育에서의 작업은 단순히

일 자체를 바르고 반듯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업을 통하여 心身을 단련하고 공경

하는 태도도 기르며 나아가 德을 쌓는 능력

을 배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157)

栗谷의 自警文에는 “만가지 惡이 모두

다 혼자 있을 때에 삼가지 않는 거기서

생겨나느니라.”158)라고 하였고, ≪筆語≫

에서도 謹獨章을 두어 홀로 있을 때 조심

할 것을 깨우치고 있다. 비단 여러 사람

156) 上揭書, pp.45～46

157) 上揭書, pp.58～59

158) 李珥著 (張聖澤譯) : 前揭書, p.122

앞에서 행동할 때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역시 행동거지에 있어서 조심

하는 것은 현대의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볼 때 自己原理의 道德性에 비유될 수 있

는 것으로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신조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된 인격상을

교육하였다.159)

(4) 讀書法

栗谷은 聖賢의 度를 배우는 데는 무엇

보다 먼저 讀書를 하여야 한다고 하

여,160) 독서의 필요성을 개인의 인격수양

을 위한 방향설정의 의미로 보았다.

朱子는 ‘順序漸進’이라는 讀書法을 제시

하였는데, 그 중에서 ‘順序’의 방법이 곧

敎材의 客觀的인 順序와 學生의 主觀的인

能力에 따라 독서교재를 정해 읽어야 한

다는 것이고,161) 栗谷도 初學者들을 위하

여 읽어야 할 책의 종류와 읽는 순서에

대하여 그의 저술인 ≪聖學輯要≫, ≪擊

蒙要訣≫, ≪學校模範≫ 등에 讀書章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자의 기

질에 따른 지적 발달수준에 맞도록 글을

읽게 함으로써 개성이 맞게끔 교육을 하

려고 한 것이다.162) 당시의 童蒙敎材에

나타난 讀書順序를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

면 아동교육에 있어서 일종의 학습과정이

라 할 수 있다.163)

(5) 藝術敎育

儒家에서도 童蒙期에는 노래와 춤을 중

요시하여 “열 세 살이 되거든 음악을 배우

고 詩歌를 외우며 勺으로 춤을 추게 하고

열다섯살 이상이 되거던 象으로 춤추며

159) 柳點淑 : 前揭書, pp.63～64

160) 任五淳 : 前揭書, pp.36～37

161) 柳點淑 : 前揭書, p.112

162) 任五淳 : 前揭書, pp.36～37

163) 柳點淑 : 前揭書,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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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

.”164)라고 하였다. 儒家의 입장에서는 禮

가 외모를 닦는 것과 같이 노래와 춤이

마음을 닦아 性情을 부드럽게 하고, 情操

와 道德心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음악

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춤은 형태의 델리

카시와 動中靜의 美를 추구하며, 詩는 觀

照的인 思考를 표현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靜的인 것을 표

현하기 때문에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되었

다.165)

(6) 敎授法

傳統社會의 스승의 역할은 童蒙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동몽 자신의 자연적인 발달

법칙에 따라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는 것

으로, 현대의 Maslow나 Montessori의

人本主義的 역할과 유사하다.166) 또, 儒

學의 敎授法에 惡習이 발생하기 전에 미

리 금지하는 豫法, 막 깨우치려고 할 때

가르치는 時法, 智力의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는 孫法, 또래들의 언

행을 보고 그 좋은 점을 본받게 하는 摩

法이 있어 이를 적절히 구사하였는데, 이

는 오늘날의 敎授法이나 發達理論에 비추

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至當하고 용

의 주도한 것이어서 전통사회의 교육이

합리적이었음을 나타내 준다.167) 현재 우

리 나라에서는 心理指導, 生活指導, 情緖

指導, 專攻指導 등 학생의 全人的 指導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갖

164) ≪禮記≫, 內則, “十有三年 學樂誦詩舞勺

成童舞象 學射御”

165) 柳點淑 : 前揭書, p.27

166) 上揭書, p.122

167) 上揭書, p.8

춘 교사가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

데168) 전통사회의 敎授法은 현대사회에

부족한 全人敎育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

다.

(7) 童蒙敎育의 原理

傳統社會의 童蒙敎育의 방법적 원리를

분석해보면 模倣의 原理, 早期敎育의 原

理, 知行一致의 原理, 生活敎育의 原理,

發達特性의 原理 등으로 파악된다.

① 模倣의 原理

아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정

되지 않고 형성단계에 있는 존재로서 가

소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위환경의 좋고

나쁨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至大하다

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朝鮮時代의 童

蒙敎育에서는 부모의 모범적인 언행, 스승

의 선택과 벗의 사귐, 그리고 교육적인 환

경 조성 등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 결과 아

동에게 여러 면으로 善한 모델을 제시함으

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목표에 도달하

도록 했다.169)

② 早期敎育의 原理

傳統社會의 교육은 그 시작에서 우선

胎兒期 以前부터 실시하여, 남편은 精을

충실하게 하고, 아내는 月經을 고르게 하

는 신체적 준비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또

早期敎育에 대해서도 전통사회에서는 바

람직한 습관형성 즉 德育이 중심이 되었

는데,170) 이것은 현대의 早期敎育이 知識

敎育이나 機能敎育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171)

168) 진교훈 : 철학敎育으로서의 인간敎育, 철

학․인간 그리고 敎育, 한국철학회 대회보,

세종문사, 1994, p.90

169) 柳點淑 : 前揭書, p.153

170) 上揭書,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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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知行一致의 原理

儒學의 교육은 知行一致를 요한다. 知

行一致의 원리는 곧 知識으로서 實踐을

이끌어 나가고 實踐으로서 知識을 시험한

다는 뜻이다.172) 조선시대 동몽교재에서

살펴보면 그 道德價値的 측면에서 知보다

行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實踐의 내

용을 儒敎의 기본덕목인 忠, 孝, 悌, 信 등

의 道德的 價値觀에다 두고서, 道德的인 人

格의 완성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173)

④ 生活敎育의 原理

‘敎’자가 의미하듯 朝鮮時代의 童蒙敎育

은 父兄이나 스승의 언행에 감화되고 모

방하고 또 그들의 역할을 돕고 동일시하

는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

어졌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모든 의식이

나 행동은 바로 禮를 의미하므로 朝鮮時

代의 童蒙敎育은 禮로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174) 이러한 禮의 작용은 그 내면

적인 본질에서 살펴보면 禮의 모든 성격

이나 내용이 정신적인 요소로부터 출발하

고 있다. 이러한 禮敎育은 禮의 도덕적

작용을 사상적 근거로 하여 禮의 外面的

表現이라 할 수 있는 生活禮節을 가르친

것으로, 禮의 內面的인 道德性과 조화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175)

⑤ 發達特性의 原理

傳統社會에서는 童蒙敎育에서 發達特質

的인 면이 고려되었다.

첫째 아동교육에서 成熟度가 고려되었

다. 따라서 被敎育者의 成熟度에 따라 그

171) 上揭書, pp.163～164

172) 上揭書, p.166

173) 上揭書, p.169

174) 上揭書, p.170

175) 上揭書, p.174

것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을 실시하였

고, 성숙도와 학습시기를 고려하여 학습

의 효과를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176)

둘째는 敎育에서 個人差를 인정하여서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하도록 하였

다.177)

셋째로 發達 順序를 인정하여서,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행하였

고 비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

졌다.

넷째로 교육에서 自發性의 原理를 이용

하여서, 흥미를 일으켜 학습효과를 얻도

록 시도하였다.178)

이상에서 살펴본 童蒙敎育의 방법적 원

리들을 敎育의 目標論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두가 道德的인 人格體의 完成으로 귀결

되어 지고 있다. 이것은 儒敎에서 주장하

는 善을 지향하는 聖人形 人間의 完成과

도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교육에서부터 이

러한 교육이 중시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179)

3. 韓醫學 文獻上의 養育 및 敎

育方法

萬全의 ≪育嬰家秘≫에는 “乳母는 반드

시 병이 없는 사람으로 해야하고 身體健

康하고 和平한 사람으로 택해야 한다

.”180) 하였고, ≪保嬰撮要≫에서는 “小兒

가 막 태어나면 모름지기 乳母는 七情六

淫에 미리 신중하도록 한다 -후략-”181)라

고 하여 幼兒를 기르는 乳母와 엄마의 정

신 및 신체건강을 중요시 하였다.

176) 上揭書, p.182

177) 上揭書, pp.182～183

178) 上揭書, p.184

179) 上揭書, p.185

180) 陣夢雷 等編 : 前揭書, p.14

181) 陣夢雷, 蔣廷錫 等 : 前揭書,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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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岳全書≫의 小兒治法大法에서는

“小兒의 病은 -중략- 반드시 父母 先天의

氣를 살펴야 하는데 母氣는 더욱 절실하

며, 先天이 다 盛하여도 부모가 방탕하거

나 또는 기르는데 마땅한 바를 잃으면 病

이 百端으로 변해 생겨서 비록 강하여도

요절하게 된다”182)고 하였고, ≪東醫壽世

保元≫에서는 “幼年이 七八歲 以前은 아직

聞見이 未及한 때인바 -중략- 喜怒哀樂이

膠着하여서 病이 되기 쉬운 즉 이때에는

어머니가 보호해야 마땅하다”183)고 하여

부모의 生活相 및 도움이 유년에서는 매

우 중요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育嬰家秘≫에 “小兒가 말을 할 수 있

게 되면, 반드시 바른 말(正言)로 가르쳐

라 -중략- 먹을 수 있게 되면, 공경함을

가르쳐라 -후략-”184)라고 하였고, ≪古今

醫統≫에서는 “어린아이가 60일이 되면

눈동자가 발달하여 사람의 감정을 아니 -

중략- 마땅히 바른 성품을 가르쳐서 부모

와 윗사람을 존대하고, -후략- ”185)라고

하여 바른 禮節敎育이 소아 건강에 중요

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또 ≪古今醫統≫에 “六者 精神未全 小

兒勿見非常之物 或未識之人 -중략- 緣心

氣成虛而精神離散故也”라 하여 소아들은

뇌의 발육이 완전치 못하여 精神科 疾患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낯선 사람이나 이상한 물건을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186)

中國의 精神科學에서는 王陽明의 ≪訓

蒙大意≫를 인용하여 “어린아이의 감정은

182) 張介賓 : 前揭書, p.701

183) 韓東錫 : 前揭書, p.47

184) 陣夢雷, 蔣廷錫 等 : 前揭書, p.29

185) 上揭書, p.33

186) 丁奎萬 : 前揭書, p.91

즐거워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중략- 오늘

어린이에게 즐거우면서 배울 수 있게 하

면 진보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잘되라고만 하여 아이의 學

習을 강요하여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벌을

하니 이것은 아이의 學習性만을 죽이는

것이 될 뿐 오히려 學習을 피하게 되고 -

후략-”187)라고 하여, 소아의 精神的인 면

을 敎育的인 측면과 연결하여 기술하였

다.

“小兒相思는 古代의 일종의 幼兒心理疾

患으로 영유아의 環境, 親人, 玩具의 박탈

로 不食不乳, 表情淡漠, 昏睡不醒, 或導常

哭啼, 睡臥不寧 등이 나타나고, 치료는 생

각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만나면 치료가 된다”188)고 하여 유아의

心理의 重要性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吳氏兒科學≫에서는 “小兒는 지식이

점차 열리면서 좋은 習慣으로 이끌면 좋

아지고, 나쁜 習慣으로 이끌면 나빠지는

것이 점차 날이 지나면서 習性으로 생기

게 된다.”189)고 하여 아이 때의 바른 習

慣의 중요성과 좋은 敎育環境의 필요성에

대하여 力說하였다.

Ⅳ. 結論

1. 傳統社會의 童蒙觀은 첫째로 童蒙을

善하고 理想的이며 自然스러운 상태로

보았고, 둘째로 保護의 對象으로 보아

長育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셋째로

童蒙의 可能性을 인정하여 主體性과 能

動性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2. 傳統社會의 授乳方式은 幼兒에게 安定

187) 李浚川 : 前揭書, p.282

188) 王米渠 : 前揭書, p.155

189) 吳克潛 : 前揭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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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과 滿足感을 주어 樂天的인 성격과

自信感을 심어주었고, 傳統社會의 排便

훈련은 너그럽고 强迫的이지 않아 유아

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自

律的 存在로 성장하도록 하였다.

3. 傳統社會의 大家族制度에서는 아동이

세상을 절대적인 黑白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 情緖的으로 安定

되고, 강렬한 오이디푸스 복합체의 경

험이 분산되며, 인간사의 全윤곽을 照

鑑할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다.

4. 傳統社會의 양밥은 아동의 성장 발달

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不適應上

의 행동을 矯正하는 民間處方으로 現代

의 兒童心理療法과 동일한 입장에서 올

바른 兒童養育과 敎育의 방법을 바로잡

아 주는 豫防醫學的 성격을 띠고 있다.

5. 傳統社會의 敎育의 目標는 倫理 道德

에 중점을 두어 善人을 양성하는데 있

고 敎育의 課程은 生活倫理에 重點을

주어 생활 그 자체로서 經驗主義的, 自

然主義的 성격을 가지고 있다.

6. 傳統社會는 人間敎育에 엄격하여 孕胎

전에는 母體와 父體가 身體的으로나 心

理的으로 兩親이 될 수 있는 資格을 갖

추어야 하고, 孕胎한 다음에는 胎兒가

知的으로나, 情緖的, 身體的으로 건전하

게 발달할 수 있도록 胎敎를 강조되었

다.

7. 傳統社會에서는 容儀(몸가짐)와 作業,

혼자 있을 때의 行動擧止에 유의하여

儒敎的 德性을 기를 뿐만 아니라 心理

的으로 安定되고 개인의 信條와 良心에

따라 행동하는 成熟한 人格象을 교육하

였다.

8. 傳統社會의 敎授法은 유아의 潛在力과

學習에 대한 意欲을 고취시키고, 유아

가 自然的인 發達法則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리를 적절히 구사

하였다.

9. 傳統社會의 童蒙敎育의 방법적 원리를

분석해보면 模倣의 原理, 早期敎育의

原理, 知行一致의 原理, 生活敎育의 原

理, 發達特性의 原理 등으로 파악된다.

10. 韓醫學의 文獻에 나타난 바로는 父母

의 生活相과 바른 禮節敎育 및 習慣,

敎育環境이 小兒의 精神健康에 근본적

인 바탕을 이룬다.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敎育方式은 現代의

方式들에 비해서 훨씬 自然스럽고 人間中

心的이며 고른 人格發達을 유도한다. 다

만 과거 우리나라의 現代史에서 진행된

급속한 傳統文化와의 斷絶로 이들 방법들

이 많이 散失되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부

족한 상황이고, 또 이들 방법들이 小兒의

精神健康 및 發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도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分野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고 아울러 韓醫學的 人間觀에 입각

한 小兒의 育兒 및 敎育方法에 대한 연구

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思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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